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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쇼핑몰의 허점을 노려 이득을 챙긴 

중국 여성이 붙잡혔다. 이 여성은 인터넷 쇼

핑 사이트에서 명품을 구매한 뒤 환불하면서 

짝퉁을 보내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

받고 있다. 

지난 8일 중국 시나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

중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는 고객

이 여러 차례 반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짝퉁 

제품을 경찰에 신고했다. 회사 측에 따르면 

중국 우한시에 사는 이 여성은 안 씨는 지난

해 10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구찌 등 명품 

브랜드의 가방를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짝퉁 

물품으로 바꿔치기 해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

졌다.

이같은 수법이 통했던 이유는‘7일 내 이유 

없이 전액 환불 가능’이라는 회사의 서비스

를 안씨가 악용했기 때문이다. 안씨는 자신은 

정품 가방을 챙기고 짝퉁 가방을 환불해 금

전적 이득을 얻었으며 명품 화장품, 명품 의

류 또한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.

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한 달에 5,000위안    

(약 800달러)의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으

로, 자신도 바이푸메이(白富美)라 불리고 싶

어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. 바

이푸메이는 피부가 하얗고 돈많은 집안의 아

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말이다. 한국식으로 한

다면‘엄친딸’정도가 되겠다.

헐! 명품 주문해 
짝퉁으로 

환불해 돈벌이 
46년간 맥도널드의 대표 햄버거

인‘빅맥’을 3만 개 먹은 60대 남

성이 화제이다. 주인공은 위스콘신

주 중부 폰듀랙에 사는 은퇴한 교

도관 도널드 고스키(64) 씨.

고스키 씨는 지난 4일 자택 인근 

맥도널드 매장에서 주민들과 취재

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애 3만 개

째 빅맥을 먹었다. 이 매장은 고스

키 씨가 46년 전 18살이던 1972년, 

운전면허증 취득을 기념하기 위해 

마을에 단 하나 있던 맥도널드 매

장에서 빅맥 9개를 먹은 곳이다.

고스키 씨는 처음 빅맥을 먹은 뒤 365일 만에 1천개 기

록을 세웠고, 2016년 8월에는 2만8,788개째를 먹으며 

빅맥 소비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운 바 있다. 

그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했던 어머니가 

세상을 떠났을 때와, 눈폭풍을 헤치고 차를 몰고 갔더니 

맥도널드 매장이 문 닫았을 때 등 며칠을 빼고는 매일 햄

버거를 먹었다. 하루 평균 2개씩 빅맥을 먹었다는 계산

이 나온다. 그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오래된 빅맥 포장

지와 박스, 영수증 등을 제시했다.

치명적인 사고로 뇌사상태에 

빠졌던 소년이 장기 기증 직전 

눈을 뜨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

졌다.

6일 USA투데이에 앨라배마

주 모바일에 사는 트렌턴 맥킨

리(13)는 지난 3월 타고있던 트

레일러가 전복되면서 머리를 크

게 다쳤다. 당시 맥킨리는 친구의 

집 마당에서 어린이용 트레일러

를 타고 놀고 있었다. 맥킨리는 두 

번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

뇌사 판정을 받았다. 

어린 아들을 가슴 속에 묻을 상황이 된 맥킨리 부부

는 지난 3월 말 아들의 장기를 5명의 아이들에게 기증

46년 동안 빅맥 3만 개 먹은 60대 남성

뇌사로 장기 기증 하루 전 눈뜬 소년

그는 청혼도 맥도널드 매장 주차

장에 있는 노란색 M자 로고‘골든 

아치’아래에서 했다. 

맥도널드의 경쟁사인 버거킹의 

대표 상품‘와퍼’는 딱 한 번 먹어

봤다고 한다. 고스키 씨는“누가 와

퍼를 먹으면 5달러를 주겠다고 해

서 와퍼를 먹고, 그 돈으로 맥도널

드 빅맥을 사 먹었다.”고 말했다.

고스키는 하루 세끼 맥도널드 햄

버거만 먹으며 자신 몸의 변화를 

관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<수퍼

사이즈 미>(2005년)에‘빅맥 전문가’로 출연한 적도 있

다. 그는 이 영화에서 자신이 빅맥을 얼마나 좋아하는

지를 설명하면서“내가 먹는 끼니의 약 90%가 빅맥일 

것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“내 식습관을 조롱하는 사람들

이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.”면서“최근 건강 검진에서

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고 혈압도 완벽했다.”고 

덧붙였다.

지금의 추세로라면 그가 78세가 되는 2023년에 4만개 

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. 

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. 이에 장

기기증서에 서명을 마치고 집에 돌

아온 다음날 아들이 눈을 떴다는 

소식을 들었다. 

갑자기 트렌턴의 뇌 활동이 정상

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. 

그리고 놀랍게도 트렌턴은 자가 호

흡을 시작하고 의식을 되찾으며 더

듬더듬 말도 하기 시작했다.

이식수술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

날이었다.

엄마 제니퍼는“정말 믿기힘든 기

적이 일어났다.”면서“아직 받아

야 할 수술이 몇번 더 있지만 서서

히 아들이 회복 중에 있으며 건강을 되찾으리라 믿는

다.”며 기뻐했다.

▲ 맥킨리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병상에

 누운 아들의 사진 (사진:  페이스북 캡처)

▲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3만 개 기록 위스콘신 주 

도널드 고스키 (사진: WISN 트위터 캡처)
▲ 오른쪽이 정품


